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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슬람사원 갈등의 현황

1) 대구시 북구청 등 공공기관의 혐오 차별 발화의 주체

○ 공공기관은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 전무 갈등을 부추기는 행정조치를 일관되게 지속함

으로써 무슬림 유학생들과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심화 발화시키는 역할

○ 공공기관의 반차별적 행정은 이슬람사원을 반대한 주민에게 혐오차별에 대한 정당성과 

자신감을 부여: 이슬람사원반대주민대책위 구성과 지속적인 활동의 기반

2) 이슬람사원 갈등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과제

○ 이주민을 탄압하는 정부의 이민청 설립(?) 추진: 이슬람사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침묵

은 맞닿아 있다 → “국민이 우선이다!”라는 이데올로기

○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혐오차별에 대한 제도적 공백 → 혐오차별에 대한 책임과 재

발 방지에 대한 제도적 모순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확인

2.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의 의미와 과제

질문 1. 이슬람사원 갈등을 잘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?

○ 이슬람사원의 완공일까요?

○ 혐오차별을 발화시킨 북구청의 공식적 사과일까요?

○ 이슬람사원 공사를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주민들의 성찰일까요?

○ 혐오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응원일까요?

질문 2. 이슬람사원 갈등의 주체는 누구인가?

○ 혐오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무슬림 유학생 ∨ 혐오차별의 실질적 행위자 주민

○ 잘못된 행정의 피해자 무슬림 유학생 ∨ 불법적 행정주체 북구청

○ 인종적 문화적 차별을 받는 무슬림 유학생 ∨ 혐오차별을 용인하는 한국 사회

질문 3. 이슬람사원 갈등 해결을 위한 출발은 무엇일까?

○ 주민들은 권리를 침해당한다며 한결같은 주장

“주민의 생존권이 우선이다”, “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고 있다”는 등의 반대 이유: 

무슬림유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고통, 즉 ‘인권침해’에는 애써 눈을 감으면서 ‘권리 침해’만

을 주장

○ 인권은 권리이지만, 모든 권리가 인권은 아니다

이슬람사원 갈등의 태도, 권리와 인권의 혼용: 자신의 권리가 타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, 

즉 관계성과 상호성을 성찰하지 않는 배타적 권리는 권리로서 제대로 설 수 없음.

질문 4. 이슬람사원의 갈등은 보수도시 대구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갈등?


